
일본정부는
독도에 대한 명백한 거짓주장

을 즉각 중단하라!

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

 

1.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!
•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오
키섬에 강제편입 시켰을 때, 각의결정문서에는 독
도가 ‘무주지(無主地)’, 즉 주인이 없는 땅으로 기
재되었다.

• 그것은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뜻이면서 한
편으로는 ‘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도 아니었다’라
는 사실을 일본자체가 인정한 공문서였다.

• 즉 1905년 1월28일,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
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. 그럼에도 불구
하고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
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. 

 



빨간 선 부분 : 타국이 이것(독도)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(=독
도는 무주지<無主地>다)(1905.1.28. 일본 내각 각료회의 문서)

 

• 일본정부는 이러한 자기모순에 대해 ‘역사적으로 독
도를 영유해온 일본은 1905년 국제법적으로 독도영
유의 사실을 재확인했다’(2012.8.24. 노다 요시히코
전 일본총리 발언) 는 말로 일본국민과 세계를 속이
고 있다

•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영토로 재확인
했다면 그 이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했음을 보
여주는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. 

•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
인한 역사적 근거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. 

 



•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
억지를 부리기 전에, 1905년 이전에 일본
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한 일본정부의
공식 기록을 제시해 보아라! 

 

2. ‘우산도’가 ‘독도’임을
증명하는 일본 내 공문서

•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울릉도를 죽도(竹島), 독
도를 송도(松島)로 불렀다.

•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두 섬을 울릉도(鬱陵島)와 우
산도(于山島)로 불렀다.

• 그러나 일본 측은 우산도는 송도(독도)가 아니라고
억지를 부린다. 그런 문서가 일본에 없다고 우겨왔다.

• 그런데 일본이 우산도가 송도(=독도)라는 사실을 알
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공문서가 발견되었다.



• 1) ‘대마도 종가문서 고문서(No.4013)’를 보면, 당시의
일본정부인 에도막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마
번이 ‘일본에서 말하는 죽도(=울릉도)와 송도(=독도)
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한다’라고 확인한
기록이 남아 있다. (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)

• 2) 일본 측은 한국 측 기록이나 지도에 한국영토로 나
타나 있는 ‘우산도’를 독도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. 

• 그러나 위 고문서는 당시 조선에서 독도를 ‘우산도’라
고 부르고 있었음을 일본자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
증명해 준다.

 

• <인용문>

• 朝鮮國江原道蔚珍縣之東海中ニ蔚陵島与申離島有之、

日本ニ而竹島与相唱申候、(중략)松島之儀、元祿年御

老中阿部豊後守樣より御尋之節、竹島近所ニ松島与

申嶋有之、(중략)朝鮮地圖を以相考候得者、蔚陵‧于

山二島有之与相見申候

• (강원도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섬이 있
는데 일본에서는 죽도(=다케시마)라고 합니다. (중
략) 송도(=마쓰시마)에 대해서는 겐로쿠(元祿) 연간
(막부의) 로쥬 아베 붕고수(豊後守)님이 문의하셨을
때,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어 (중략) 조선지
도로 말하자면 울릉 우산 2섬이라 생각됩니다.)

 



번역) 송도(=마쓰시마)에 대해서는 겐로쿠(元祿) 연간 (막부의) 로쥬 아베
붕고수(豊後守)님이 문의하셨을 때,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어 (중략) 
조선지도로 말하자면 울릉, 우산 2섬이라 생각됩니다.

 

• 3) 이와 같이 우산도, 즉 독도는 수많은 조선
의 고문서와 고지도에 조선영토로 기재, 묘
사되어 왔다. 

• 4) 일본은 우산도(=독도)가 조선 땅임을 알
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해 왔다.  

<참조> : <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박>(이훈 전

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, 2011.6.1.) “독도에 관한 오
해와 진실 국회 심포지엄”, 발표문.

 



3. 외무성 다나베 국장이 송도를
‘울릉도에 속하는 우산’으로 단정

• 1876년, 일본의 민간인 무토 헤이가쿠(武藤平
学)가 외무성에 「송도개척 건」을 올렸다. 제목
의 ‘송도(松島)’란 여기서는 독도가 아니라 울
릉도를 뜻한다. 당시 섬의 명칭이 혼란되어 일
본인들이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는 경우가
있었다. 

• 그런데 이 건의서에 대해 외무성의 다나베 다
이치(田辺太一)국장이 송도를 종래대로 독도
로 규정해 ‘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
산’이라고 말한 바 있다. 

 

• <인용문>
• 송도(=마쓰시마)는 우리 일본인이 명명한
이름이고 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
산이다.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, 구
정부(에도 막부) 시대에 양국 사이에 갈등
이 생겨 문서왕래 끝에 일본의 소유가 아니
라고 한 것이니, 그것은 양국의 역사에 있
다. 그러므로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보내
울릉도를 조사시킨다는 것은 타인의 보물
을 넘보는 행위다. (川上健三,『竹島の歴史
地理学的研究』,1966,p.44)

 



빨간 줄 진 문장 : 
송도(=마쓰시마)는
우리 일본인이 명명
한 이름이고 실은 조
선의 울릉도에 속하
는 우산이다. (川上健

三,『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
究』,1966, p.44)

 

4. 결 론
• 에도 막부든 일본 외무성이든 송도(독도)를 ‘조선의
울릉도에 속하는 우산’이라고 알고 있었다. 

• 바로 일본은 옛부터 우산도 즉 독도가 한국의 고유
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.

•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1905년 일본정부는 독도
를 무명이자 무주지(無主地)라는 속임수를 써서 시
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. 

• 조선의 우산도(독도)가 일본의 고유영토일 수가 없
다.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
거짓주장을 하루속히 중단하여 왜곡과 은폐의 죄를
한국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. 

 


